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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야구]오승환, 세월호 참사에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도움 받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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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혁진 기자 = 일본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즈의 마무리 투수로 활약 중인 오승환(32)이 세월호 여객선 침몰 참사

에 안타까움을 전했다. 

 오승환은 19일 스포츠호치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수학여행을 떠나는 학생들과 어린 아이가 많이 있었다는데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지난 16일 진도에서 발생한 세월호 여객선 사고로 아직 200명이 넘는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전날 야쿠르트 스왈로즈를 상대로 세이브를 챙긴 오승환도 맘 놓고 기뻐할 수 없었다. 

 스포츠호치는 "오승환이 여객선 침몰 사고에 마음 아파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12월14일 입단 기자회견에서 동일본

대지진 이재민에게 계약금 일부를 내놓겠다고 언급한 사실도 덧붙였다. 

 한편 오승환은 야쿠르트전에 4-2로 앞선 9회초 등판, 퍼펙트 피칭으로 경기를 끝냈다. 

 오승환은 "8회 우리 팀이 1사 2,3루에서 점수를 내지 못했다. 상대에게 기회가 될 수 있어 집중력을 높였다"고 말했다. 

 9일 만에 세이브를 신고한 오승환은 리그 초반 부진을 털고 안정적인 모습을 되찾았다. 

 오승환은 "초반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마음"이라고 선전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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